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本当によかったなあ

本当によかったなあ
草や木がぼくらのまわりにいてくれて
みずみずしいみどりの葉 (は)っぱ
美しい花
かぐわしい実があるじゃないか

本当によかったなあ
草や木が何おくなのか何ちょうなのか
数え切れないほど多くて
そのひとつひとつすべてが
それぞれちがう姿 (すがた)をしているじゃないか

本当によかったなあ
草や木がどこにでもいてくれて
鳥や動物、虫であれ人であれ
だれが訪 (たず)ねてきても
動かないでいつもそこにいてくれるじゃないか

ああ！本当によかったなあ
草や木がいつも
雨に洗 (あら)われて
時には風に洗われて
太陽にきらきらとかがやいているじゃないか
4年生以下  課題文①

정말 다행이야

정말 다행이야 
풀과 나무가 우리 주위에 있어서
싱싱한 초록 잎
아름다운 꽃
향기로운 열매가 있잖아

정말 다행이야 
풀과 나무가 몇 억인지 몇 조인지
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아서
그 하나하나 모두가
제각기 다른 모습을 하고 있잖아

정말 다행이야
풀과 나무가 어디에나 있어서
새랑 동물,　곤충이던 사람이던
그 누가 찾아 가더라도
꼼짝 않고 언제나 그자리에 있잖아

아! 정말 다행이야 
풀과 나무가 항상
비에 씻기고 
때론 바람에 씻겨서
태양에 반짝반짝 빛나잖아
























	
	
	
	
	
	
	

























